
Luel 
september 2009 �

CAR

꿈을 꿨다. 에디터는 포르쉐 카이엔을 몰고 아부다비 

사막을 질주하고 있었다. 모래 언덕이 끊없이 펼쳐졌고, 

언덕의 골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포장된 도로를 모래가 

금세라도 덮어버릴 기세로 엄습해왔다. 그 길 위를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렸다. 코너를 돌 때마다 

입술을 물어 뜯었다. 등줄기 위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브레이크와 액셀레이터 패달을 밟은 오른발의 인대가 

쫄깃해지는 느낌이었다. 모래가 흩뿌려진 길은 

빙판길보다 위험했다. 모래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드라이버를 지옥으로 이끄는, 클린턴을 절벽으로 몬 

모니카 르윈스키의 ‘특별한 저주’와 다름없다. 믿을 수 

있는 건 카이엔의 굳건한 성능 뿐! 에디터는 아부다비 

사막을 지나 두바이의  버즈 알 아랍 호텔에 무사히 

도착했을까? 

오로지 스피드에 광적으로 매달려 온 포르쉐에게 SUV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포르쉐는 시속 1킬로미터를 

높이기 위해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않던 브랜드였다. 

한편으로는 포르쉐가 만들면 ‘SUV도 스포츠카가 되지 

않겠냐’라며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2002년 카이엔이 

세상을 모습을 드러냈다. 카이엔은 가장 빠른 SUV였다. 

최고 속도는 시속 280킬로미터. 빛나는 건 속도만이 

아니었다. 카이엔은 포르쉐 최초의 5인승 패밀카로 

편의성까지 갖추게 됐다. 주행성능도 카레라의 안정된 

코너링과 민첩한 핸들링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SUV는 둔하다’라는 고정관념을 단번에 깨버릴 정도로 

카이엔은 최고 시속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 했다. 최고 

속도가 253킬로미터인 GTS 6단 매뉴얼 모델의 경우, 

시속 100킬로미터에 이르는 시간은 단 6.1초, 터보S는 

4.8초로  어지간한 스포츠 쿠페보다 더 날렵했다. 

터보S의 순발력은 카레라 911 중에서도 터보를 

제외하면 비슷하거나 더 앞서는 기록이었다. 단단한 

세씨와 서스펜션 또한 중력과 원심력 등 물리적 저항을 

이겨내기에 충분했다. 말하자면 카이엔은 반전이었다. 

포르쉐는 카이엔을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포르쉐는 다르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너무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오로지 많은 

화물양으로 성능을 측정하던 SUV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였다. 카이엔을 통해 SUV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드라이버들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을 전하게 됐다. 

포르쉐의 이런 앞선 감각은 신기술 개발은 물론 

신소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해왔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기존의 최고급 차들이 선호하던 천연 가죽 

소재의 인테리어에서 벗어나 카본과 알칸타라Ⓡ을 

사용하여 ‘EXTRAORDINARY’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특히 알칸타라Ⓡ은 천연 가죽 소재에 비해 관능적인 

질감과 전위적인 이미지,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소재적 

특징 때문에 최근 메르세데스-벤츠, BMW, 페라리, 

벤틀리 등 최고 사양 자동차들이 채택한 소재가 되고 

있다. 카이엔에서도 GTS 급 이상의 최고급 차종에서만 

채용하고 있다.

카이엔 GTS의 특별함은 꿈 속에서도 이어졌다. 아부다비 

사막에서 ‘특별한 저주’와 함께한 꿈 속의 질주는 오히려 

적당히 슬림 현상을 일으키며 드라이빙을 더 박진감 

있게 이끌었다. 르윈스키의 저주가 클린턴을 벼랑으로 

떨어뜨리지 못했듯, 길 위의 모래는 카이엔 GTS 21인치 

휠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잃은 것 없이 쾌감을 더 

만끽했다고 할까. 아쉬운 건 히치하이킹을 하는 메간 

폭스를 태우려는 순간 ‘범블비’가 길을 막았다는 것! 

애송이 사랑에 지친 그녀를 알칸타라Ⓡ 시트가 화끈하게 

감싸줬을 텐데. 

폭풍의 질주를 즐기는 드라이버는 ‘보이지 않은 위험’에 처해있다. 모래, 빙판, 요철, 
그리고 히치하이킹을 하는 미녀. 그러나 이 모든 위험이 쾌감이 되는 것은 카이엔이기 
때문에, 그리고 드라이버를 부드럽게 감싸는 알칸타라Ⓡ이 있기 때문이다.

꿈 속까지 지배하는 짜릿함, 

ALCANTARAⓇ


